
이건산업, 가전제품용 패널 개발

이건산업(대표 이경봉)이 신제품인 가전제품용 패널을 개발하고, 해외 조림목 도입에 의한 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나선다.

이건산업은 최근 고급 가전제품용 패널(제품명 데코판넬)을 개발,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5월6일 밝혔

다. 패널은 냉장고 문안에 들어가는 자재로 국내 모 가전기업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건산업은 또 솔로몬에서 15년생 조림목을 월평균 8000입방미터씩 들여오기 시작했다. 1995년 700만달러를

투입해 솔로몬 군도 2만5000ha에 조림지를 조성했는데 솔로몬 군도의 나무를 들여옴에 따라 연간 70억원의

원자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건산업은 천연목을 대신한 조림목 합판 생산기술도 개발했다.

이건산업은 뉴-이건 운동 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판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공정별 목표량을 정해주는 책임경영운동으로 합판 1장의 제조원가가 2001년

7300원에서 지금은 6400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2002년 상반기에 제조원가를 목표치인 6200원까지 낮출 방침이

다. (032)870-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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